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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기업, 임원 직급 축소바람!
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강화 … 경영환경 변화 주도적 대처

국내 화학기업들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 직급체계를 대폭 줄이고 있다.

이수그룹은 5월1일 이사대우와 이사 직급을 없애기로 했다. 이에 따라 이수그룹 및 계열사의 임원 직급체계

는 <상무보-상무-전무-부사장-사장>으로 개편됐다.

이택상 이수화학 상무보에 따르면,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대내외 경영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처

해나갈 수 있도록 임원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취지이다.

동부그룹도 2003년 3월 중순 임원 직급체계를 6단계(사장-부사장-전무-상무-상무대우-상무보)에서 3단계(사

장-부사장-상무)로 축소했다.

박광호 동부그룹 부사장은 임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과감한 우수

인재 발탁이 가능토록 해 개인 역량과 성과에 기초한 성과주의 경영체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

다.

한화그룹도 2002년 말 이사직급을 폐지하고 상무보 제도를 신설해 <부장-상무보-상무-전무-사장> 체계를 

갖추고 상무 이상 임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도를 적용해 임기만료 시 연임심사를 강화키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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